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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움의 실천

배움을 實踐(실천)하는 일이 日常生活(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평소 살아가는 態度(태도)를 恭遜하게 하고, 일을 맡아 할 때는 愼重(신중)하고 조

심스럽게 하며, 남을 眞心(진심)으로 믿음직스럽게 대하면, 이런 것들이 배움을 

實踐(실천)하는 일이다. 

讀書(독서)란 이러한 일의 理致(이치)를 밝히려는 일일 뿐이다. (『격몽요결』 「지신

장」)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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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말하였다.

“평소 살아가는 態度(태도)를 恭遜하게 하고, 일을 맡아 할 때는 愼重(신중)하고 조심

스럽게 하며, 남을 眞心(진심)으로 믿음직스럽게 대하는 일은 비록 오랑캐 땅에 가서 

살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논어』 「자로」)

배움의 실천 분야

평상시의 태도 살아가는 태도를 공손하게 함[居處恭(거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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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일을 맡아 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함[執事敬(집사경)]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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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계 남을 진심으로 믿음직스럽게 대함[與人忠(여인충)]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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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우리는 왜 배울까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나아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일까요? 최종적으로 내가 행

복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일까요? 어떻든 이

렇게 사람마다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율곡 선생은 이것을 日常生活(일상생활)에서 實踐(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讀書(독

서) 또한 日常生活(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의 理致(이치)를 밝히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日常生活(일상생활)에서 무얼 實踐(실천)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인간의 道理이

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은 원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에요. 先生이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본문의 표에서 간단히 정리했어요. 바로 평상시와 일을 맡았을 때와 남과 관계할 때

로 나누어 말하고 있지요. 요즘말로 말하면 평상시와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로 나누어 道理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실천해야 할 원문은 ‘居處恭(거처공)’으로 집에 있을 때나 외출

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공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자 ‘恭’이라는 글자에는 여러 가지 뜻

이 있어요. 공손하다, 예의바르다, 삼가다(조심하다), 받들어 섬기다, 존중하다 등이 그것이

에요.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래야 하는 거죠.

일을 맡았을 때 실천해야 할 원문은 ‘執事敬(집사경)’인데 한자 ‘敬’도 恭자와 뜻이 비슷하

지만 조심한다든가 마음을 집중하는 신중한 뜻이 더 강해요. 끝으로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원문은 ‘與人忠(여인충)’인데 한자 ‘忠’이라는 글자의 뜻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충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뜻이 잘못되어 남에게 무조건 복종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나 忠

은 진심으로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에요. 속마음부터 바로 서야 되는 것

이지요. 한자 忠은 가운데를 뜻하는 中과 마음을 뜻하는 心이 합쳐진 글이니, 마음에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율곡 先生이 말한 배움을 實踐하는 내용은 바로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 올바른 人間

이 되는 道理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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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해 볼 문제

1. �일이나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거나 알아보고 아래 표에 그 원인을    

적어 보세요.

분야 실패 또는 성공한 원인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독서와 공부에서

2. �내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꾸중을 받은 원인을 찾아보고 아래 표에 적

어 보세요.

분야 칭찬 또는 꾸중의 원인

일상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에서

독서와 공부에서

3. �남에게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서 곧장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

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심으로 대해도 믿음직스럽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 그런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교훈을 가지고 말해 보세요.

4. �‘학교의 우등생이 반드시 사회의 우등생은 아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좋은 의미로 

볼 때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앞의 『격몽요결』을 참고하여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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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日 常 生 活 眞 心 態 度
날 일 항상 상 날 생 살 활 참 진 마음 심 모양 태 법도 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어떤 일에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

實 踐 慎 重 讀 書 理 致
열매 실 밟을 천 삼갈 신 무거울 중 읽을 독 글 서

다스릴 
이(리)

이를 치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함

매우 조심스러움 책을 읽음 사물의 정당한 조리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① 日常生活( ) 속에서 眞理( )를 찾아 實踐( )한다.

② 讀書( )는 책을 통해 事物( )의 理致( )를 찾는 일이다.

③ 매사에 愼重( )한 態度( )가 좋으니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다.

3. 다음의 한자가 들어가는 한글 낱말을 2개씩 찾아 (보기)처럼 써 보시오(국어사전 활용 가능).

4. 다음 한자의 뜻을 써 보시오.

① 手容恭 : 

② 見得思義 : 

5. 다음 풀이를 보고 아래 한문을 해석해 보세요.

父慈而子孝하며 兄愛而弟恭하며 接人恭하고 與朋友信하면 可謂成德君子也라 

•�풀이 : 慈(자)-사랑하다/而(이)-말을 잇는 어조사/接(접)-만나다/人(인)-남/與(여)-더불다, 사귀다/朋友(붕우)-친구/可(가)-~할 수 있다/
謂(위)-일컫다/君子(군자)-인격을 완성한 사람/也(야)-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

(보기) 重
중복

眞 度 理
존중



126  새로 쓴 격몽요결 下- 사회와 공부

관련된 이야기

배운 사위와 못 배운 며느리

옛날에 천석꾼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자식이라고는 외동딸뿐이었어요. 워낙 貴하

게 자라서 글을 읽고 쓰며 시를 짓는 법과 그림과 노래와 온갖 재주를 가르쳤지요. 

어느덧 그 딸이 자라서 시집 갈 나이가 되었는데, 마침 이웃 동네 만석꾼 부잣집에 신랑감

이 있어 거기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自己 딸이 많이 배웠다고 만석꾼 내외에게 자랑까

지 했어요. 며느리를 맞이한 만석꾼은 많이 배운 며느리에게 밥을 짓게 하고 옷감으로 두루

마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또 호미로 김을 매고 곡식에 거름을 주게 시켜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시부모는 할 수 없이 며느리를 친정에 가서 일하는 것을 다시 

배워 오라고 돌려보냈지요.

한편 천석꾼은 사돈이 외동딸을 돌려보낸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당장 사위를 불렀어

요. 그리고는 사위더러 무엇을 배웠냐고 다짜고짜 물어 보았어요.

“예,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천석꾼은 사위에게 소를 몰아 밭가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자 쟁기를 지고 

소를 끌고 나가더니 금방 밭을 갈고 돌아왔어요. 이번에서 山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키

니 반나절이 안 되어 금방 나무 한 짐을 뚝딱 해 왔어요. 이어 짚을 한 단 주면서 짚신을 만들

어 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 할 사이에 짚신 한 켤레를 만들었어요.

“자네는 만석꾼 집에 살면서 어찌 그리 일을 잘 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운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천석꾼은 그때부터 외동딸에게 日常生活에 필요한 온갖 일을 가르쳐 다시 시

집으로 보냈다고 해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日常生活에 實踐하기 위한 것이에요. 도덕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모

든 敎科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科目을 오로지 試驗을 치루기 위해 工夫하기 때문

에 試驗이 끝나면 實踐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요.

아무튼 배운 것을 잘 實踐하여 나름대로 成功해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


